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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선박 내 괴롭힘’ 상담‧신고 전용창구 마련
-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‘선박 내 괴롭힘 상담 시스템’ 구축, 선원은 전용 

번호 및 전자우편, 카카오톡으로 상담 가능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폐쇄적인 환경과 오랜 승선 기간으로 괴롭힘

문제에 취약한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

‘선박 내 괴롭힘 상담‧신고 시스템’을 마련하여 5월부터 운영한다.

지난 3월 열린 ‘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간담회’ 중 조승환 해양수산부

장관과 현직 및 예비 선원들의 토론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됨에 따라, 해양

수산부는 즉시 이번 상담‧신고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였다.

앞으로 선원이 선박에서 갑질, 부조리,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때,

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. 선원 상담은 상담･고충처리 전문

교육을 이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담 인력이 담당할 예정이다.

구분 전화번호 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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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선박 상황을 고려하여 선사에 가해 및 피해

선원의 분리와 근무배치 전환 등 조치를 권고하고,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

하도록 할 예정이다.

기존에는 해당 선사나 선주단체에만 신고가 가능하여 선원들이 괴롭힘 문제를

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,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선원복지고용

센터를 통해 부담없이 괴롭힘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

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“선박의 핵심 인력인 선원들의 권리

보호를 위해 선박 내 괴롭힘 문제를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.”라며, “또한,

최근 청년 선원들이 승선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만큼, 청년 선원들이

근무하기 좋은 선박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.”라고

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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